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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석유화학,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로

금호산업이 장기차입금 확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담보로 제시하면서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

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.

아시아나항공은 1월8일 금호산업과 우리은행이 체결한 유가증권관리신탁계약(담보신탁)에 의거해 우리은행

이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4023만2660주를 소유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최대주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.

우리은행이 소유하게 된 아시아나항공 주식 4023만2660주는 금호산업이 우리은행에서 장기차입금 2600억원 

차입을 위해 담보신탁한 주식으로, 금호산업이 채무불이행이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결권 및 보

유권이 금호산업에 있으며, 신탁해지와 동시에 위탁자인 금호산업으로 소유권이 회복된다.

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주요주주는 금호석유화학 15.05%, 금호산업 5.84%, 금호개발 1.76% 등이 됐다.

금호석유화학은 2003년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 1조3877억원, 자본총계 5031억원을 공시했으며, 1-9월 매

출액은 8670억원, 당기순이익은 439억원을 기록했다.

2003년 현금배당은 보통주는 주당 250원, 우선주는 300원으로 액면가 대비 5%와 6% 선에서 결정했다. <조

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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